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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논논 문문문 개개개 요요요

본 논문에서는 왜 기억의 재생을 소재로 선택 하였으며,그것이 어떤 과정을
거쳐 이야기 그림의 형식으로 표현되었는지를 살펴보려 한다.
나의 그림의 소재는 기억 이다.나는 유년시절의 기억과 무의식 속에서 기억
되는 여러 가지 기억의 형상들을 소재로 하여 이야기 형식의 그림을 그려내고
자 한다.표현방식 으로는 고대(古代 )의 예술에서 보여 지는 합성동물의 이미
지들과 현대의 일러스트에서 볼 수 있는 과장 되고 희화적 성격의 드로잉을
바탕으로 한 이야기 그림으로 표현 된다.
나는 시간의 작용에 의해서 기억이 망각 되어진다는 사실에 많은 의문을 가
지게 되었다.칸트는 시간은 외적 세계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주관적 감정에
있다고 하였다.즉,기억 또한 비 시간적인 정신의 작용이라고 본다.
나의 기억 또한 무의식적으로 기억을 구분지어 재생되고,망각되어 진다.좋
은 기억은 내 마음속에 각인 되어 망각하지 않도록 보관하며,반대로 나쁜 기
억은 망각하려고 노력한다.때론 경험하지 못한 기억을 만들어 내곤 한다.
이런 기억들이 하나하나 쌓여서 하나의 이야기가 되기도 한다.이런 이야기
들은 또 다른 나의 모습 혹은 주변의 모습이 되어 그림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기억의 모습은 인간 심리의 내면세계와 동물적인 외형을 혼합한 동물적 형상
으로 표현하였다.이것은 내가 가진 무의식의 감정의 이입을 상징적으로 표현
한 것이다.그 형상들은 장식적인 선과 면으로 그려지고,설치를 하는 과정에
서 만들어 지는 그림자의 어둠은 또 다른 기억을 의미하기도 한다.
본 논문은 2003년에서 2005년 사이에 제작된 작품들을 대상으로 하여 작품
의 전개과정에 있어 표현 하고자했던 내용과 그 제작과정을 연구한 것이다.
기억의 모습 중에 나에게 의미 있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며,그것을 그림으
로 표현하는데 있어서의 조형적 성과와 문제점을 살펴 앞으로의 창작활동에
실제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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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ⅠⅠ...서서서 론론론

본 논문에서 나는 나의 작업이 무엇을 그리고 있으며,그것이 어떠한 과정
을 통하여 그리게 되었으며,그 기법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서술하려 한다.
나는 기억을 소재로 그림을 그린다.그 기억은 유년 시절의 기억으로 시작된
다.나는 성인이 된 후 지금도 유년 시절 경험했던 다양한 기억들의 회상을
통하여 지금의 모습을 이야기 하곤 하는데,이 이야기의 과정이 바로 나의 작
업이다.

예전의 경험으로 인해 만들어진 나의 기억들은 무의식적으로 지워지기도 하
고 남아 있기도 한다.그리고 경험하지 못한 기억들은 만들어서 기억하려 한
다.나는 이러한 기억 속에서 느꼈던 개인적인 감정을 가지고,그림을 그려내
려 한다.
본 논문의 첫 번째 장에서는 내가 기억을 바라보는 방법과,그것이 작품의
소재가 되는 동기와 과정에 대해 연구하고,두 번째 장에서는 기억을 형상화
하는 과정에 서 중요시 된 조형적 측면에 대해 검토해보고자 한다.세 번째
장에서는 리놀륨판을 이용한 볼록 판법의 판법과 설치 판화의 설치과정을 살
펴보고 네 번째 장에서는 작품의 내용적인 면을 서술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기억을 바라보는 방법과 그것의 형상화에 관하여 쓴 것이다.본
논문은 작품의 내용전개가 개인적인 기억으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
는 본인을 ‘나’로 서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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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ⅡⅡ...본본본 론론론

111...기기기억억억(((記記記憶憶憶)))

 무의미한 것처럼 보이는 어린 시절의 단편적인 기억들이 어떤 자극에 의해
문득 사진처럼 선명하게 떠올리게 된다.이러한 기억들은 대부분 꿈과 마찬가
지로 압축,대치과정을 거친 매우 상징적인 것들이어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
는지 정확히 알 수 없는 ‘은폐기억’의 성질을 띠고 있다.
아동기의 기억은 성인이 되면서 일종의 ‘기억상실’을 겪게 되는데 이것은

완전히 망각되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의 형태로 보관되어지다가 후일 체험하는
것과의 연관 정도에 따라 어느 순간 인출(引出)된다.
경험의 포함된 시간은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기억에 대한 것 이며,개인

적인 절대성을 부여함으로서,시간에 대한 주관적 이미지의 표현은 나의 기억
속에 쌓여진 이미지를 조합한 것이다.기억이란 다분히 개인적이고,기억을 형
태화 한다는 것은 기억의 순간을 점유하고자 하는 욕망에서 나온 것이다.
프로이드는 잠재의식과 기억에 의해 떠오르는 이미지를 통해 과거를 반추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의 예술의 관계를 설명한다.그는 잠재의식상,유아기의 잃
어버린 세계로의 회기를 인간은 열망하고 또 실제로 꿈과 여러 경로를 통해
회상(回想)하기 때문에 예술은 그것에 의하여 과거의 체험으로 돌아갈 수 있
는 하나의 통로를 제공 한다고 하였다1).
기억을 되돌아보는 다양한 시각은 나의 그림에도 그대로 반영된다.
그러므로 나의 그림 속에서 표현된 내용은 내가 기억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으
며,그림 속에서 보여 지는 표현방식은 내가 이해하고 해석한 기억을 나름대
로 질서화 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1)JackJ.Spector,申交秀譯 (1981),「프로이드 예술미학」(서울;풀빛,p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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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기기기억억억을을을 보보보다다다...

인간의 경험 가운데 시간의 경험은 가장 근원적인 것이며,광범위 하고도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개념일 것이다.삶의 경험을 구성하는 현상들은 흐르는
시간 속에 잠재되어 있다.시간은 경험과 주관적인 기억 속에 존재가치와 의
미를 부여 받게 되는 것은 기억에 의해서 이다.
인간은 자신에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사건이나 순간만을 받아드리고 기억

하는 경향이 있다.따라서 일반적으로 시간이 가지는 순차적인 구성 외에 각
각의 개인들에 의해 재구성 되어지는 ‘의미 있는 시간’이 존재하게 되는데 그
것이 바로 우리가 기억이라고 부르는 형태로 의식 속에 저장되어 있는 것 들
이다.
나의 기억 속에 남아 있는 다양한 기억의 모습들은 그림에 그대로 반영된다.
그것은 내가 바라보는 기억의 일부이며,내가 이해하는 하나의 체계가 되어
그림에 표현된다.기억은 나의 시각과 고유한 감정과 정서가 혼합된 이미지로
그려지며,이미지들은 기억을 보관하고,정리해주고,다시 이야기 해주는 일기
장과도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어린 시절 나의 기억의 일기장 중 가장선명
하게 기억나는 모습이 그려져 있다.
일 나간 엄마를 기다리는 다섯 살 된 어린 여자 아이가 있다.보살펴 주는
사람 하나 없이 미리 차려놓은 점심과 저녁을 혼자서 먹는다.어린 시절 나의
모습이다.이런 기억들은 무의식적으로 보관 되어 있다가 한 아이의 엄마의
모습으로 사는 지금도 가끔씩 기억이 재생된다.그리고 그때 느꼈던 감정들이
하나의 흔적으로 남아 그림에서 이미지로 만들어 지기도 한다.
유년 시절의 나의 기억 속 에는 ‘혼자’라는 모습이 많이 비춰지곤 하는데
시간이 흘러 사춘기 때 역시 ‘나 홀로’라는 외로운 느낌의 기억이 보여 진다.
가끔씩 이런 기억들로 인해 나는 언제나 ‘혼자’라는 기분이 들 때면 항상 동
경해온 가상의 기억들을 꺼내어 내 것 이라고 거짓을 진실로 바꾸어 해석도
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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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기억의 모습들은 모두 아름답지만은 않다.하지만 슬프고,부끄럽고,미운
기억들을 모두 없었던 이야기처럼 마음속에서 지우려고 애쓰고 싶지도 않다.
그저 자연스럽게 내 삶의 한 부분으로 남겨 놓으려 한다.그리고 기록의 방법
중 하나인 그림으로 나는 기억을 담아 보려한다.
기억이란 경험의 현상이기도 하지만,망각의 재현 이라고도 생각 한다.기억
과 망각 사이에서 방황하는 나 자신을 뒤 돌아 보며 그 안에서 나의 모습을
격려하며,나의 삶을 되돌아보고자 한다.

222)))기기기억억억을을을 형형형상상상화화화 하하하다다다...

예술가의 역할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만을 재현하는 것만이 아니라,내면
세계에 이르는 주관적인 체험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예술적 동기로 변화시키
는 것이다,즉 의식된 것을 형상화 하는 것 이라고 본다.그러므로 진정한 자
신의 상징적 이미지를 표출 한다는 것은 의식화 되어진 관념적인 보편성에서
탈피하여 무의식 속의 상상력에 의해 그때그때의 자신을 만들어 가는 과정일
것이다.
나는 기억을 형상화 하는데 있어 동물적 이미지를 차용한다.어린 시절에

보았던 책에는 알 수 없는 외국어와 함께 반인반수 등의 모습을 한 다중적 이
미지가 그려져 있는 책이 있었고,TV 외화 시리즈 X파일에 나올법한 뿔 달린
물고기의 모습이 그려져 있는 책도 있었다.이러한 동물적 이미지에 대한 기
억들은 내 딸아이와 함께 보았던 동화책 속의 다양한 그림들로 인해 이전의
기억들이 인출 되어 하나의 형상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동물의 형상은 [작품7],[작품9]에서도 볼 수 있듯이 동물 본연의 모습을 그

린 것이 아니라 해체하고 다시 재조합(再調合)하는 난해함 속에서 스스로 변
질되고 이미지화 된 상징적인 돌연변이(突然變異)를 탄생 시켰다.
[작품7]에서 보여 지는 동물의 형상은 어릴 적부터 나를 지켜보고,기억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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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을 형상화 한 것인데,“기억의 반려자”라고 불리 운다.언제나 함께 공
존 했지만,모습을 드러내지 않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등 뒤에서 바라보는 자
세를 취하고 있으며,긴 꼬리와 날개는 자유로움을 상징 하였다.
나는 동물의 외형을 드러냄에 있어서,동물의 이미지만이 아닌 동물과 인간
의 이미지를 합성하여 불균형적으로 표현 했다.이는 일러스트에서 보여 지는
과장된 표현방법과 원시 동굴벽화에서 보여 지는 사실적인 묘사를 보다 주관
적으로 해석을 하여 순수하게 표현하기 위함이었다.이런 표현 방법으로 나는
나의 기억을 상징화 하였다.
[작품9]는 남자와 여자가 만나 서로를 알게 되는 과정 중에 잘못 만들어져

각인 되어진 각기 다른 기억들이 대립하는 모습을 그린 것이다.그림 속 이미
지는 남과 여를 형상화 한 것이다.오른쪽은 남자를 상징 하는데,이는 고대
미술에서 보여 지는 기호화 된 예로 남성의 상징으로 구멍 뚫린 막대기나 사
슴,물고기 등의 형상에서 보여 지는 상징화 된 기호에서 차용한 것이다2).무
의식 속에 존재하는 기억의 이미지들과 고대 미술에서 보여 지는 상징성의 주
관적 해석과 더불어 상상의 이미지가 만들어진다.이점은 스키타이 동물양식
이 갖는 독특한 차원(次元)이기도 하다.
나의 그림의 기억의 상징과도 연관된 인간과 동물의 형상이 합해진 이집트

양식에서 그 근원점 을 찾아볼 수 있다.
융(C.G.Jung)은 창작적 상상력의 근원을 ‘환상’이라고 보았으며,예술가를

만드는 것은 예술가가 지닌 독창적이고 생명력이 있는 ‘환상’에 형체를 부여해
서 이들을 하나의 유기적이고 미학적인 총화로 조화시켜 엮는 형성력(形成力)
이라고 보았다.3)

2)조르주 장,김형진 역 「기호의 언어-정교한 상징의 세계」(서울;시공사 1997,
p143)

3)융(CarlGusavJung:1875～1965):이미지는 가시적인 세계를 넘어서서 현상속에
서 부재해있는 것을 창조적으로 형상화해 낸 것으로 그 의미가 확대될 수있다.그
리고 인간을 불균형 상태에 구해 주는 것,개성화 과정을 거쳐 하나의 건강한 인
격체로 존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상징적 표현이라고 함으로써 이미지가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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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마다 다를 수 밖 에 없는 ‘상징’의 해석은 확립된 방법론에 근거를 두고
행해지는 것이 아니다.그러므로 사람마다 다를 수밖에 없다.나는 융의 창작
적 상상력을 근거를 두고 기억을 형상화 하였다.

222...조조조형형형적적적 요요요소소소

111)))내내내면면면의의의 기기기억억억색색색

색채는 회화에 있어서 형태와 함께 표현의 중요한 수단으로 자연대상을 재현
(再現)하고 사물을 구별하는 구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감각과 감정에 직접적
으로 호소하는 기본적인 수단이 되고 있다.
색채는 개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데 이것은 색채에 의한 연상(聯想)에

바탕을 둔 것이고 이 연상(聯想)은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일어나며,색채로 인
한 정서나 심리의 형성이 곧 상징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뜻한다4).

“칸딘스키(W.Kandinsky 1866~1944)는 색채가 우리에게 주는 효과를 크게
두 가지도 구분하여,순수한 물리적 작용으로 대외 효과와 색깔의 심리적인
효과를 설명하고 있다.즉 색 그 자체가 주는 느낌,차갑고 따뜻하고 평온함
등등의 느낌과 함께 색채는 우리들에게 정신적인 동요까지 만들어 낸다.
색을 처음 대했을 때의 물리적 인상은 정신력 동요로 이어지며 심성에 직접
적인 영향을 미친다.“색채는 인간의 육체 전체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간
적인 힘을 가지고 기쁨,만족,안정 등의 느낌을 전달하며 혹은 어떤 자극을
주기도 한다.
즉 “색채는 심적인 효과와 미적 체험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다.”라는 칸딘스

미와 역할을 정확하게 지적하였다.
4)박원준,「예술노트」,미술문화,p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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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의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색채는 사람의 감정을 표현하고 그것의 내용적인
의미를 드러내는데 적합하다5).
나의 그림에 있어 색은 내면의 심상을 표현하는 심리적 언어라 할 수 있다.
기억의 색은 검정색으로 표현 되어 지난 시간과 가능성이 없고 지는 해를 쫓
아가는 죽은 무(無),침묵,오만 등의 심리를 상징한다.
나에게 있어 검정색은 선과 형상에 생명력을 더해주는 색으로 사용되었으

며,정적이면서 힘이 있으며 강렬하고 격렬한 메시지 역할을 하는 요소로 표
현 되었다.
금색은 변함없는 마음과 법과질서를 상징하며,은색은 기대와 꿈을 상징하고
자 하였다.
[작품2]의 검정색은 가상의 기억을 만들고자 하는 어리석음을 상징한다.
[작품4]의 검정색은 망각되어진 기억들을 상징 한다.[작품10]의 검정색은 남,

녀의 오만한 자기 기억을 상징하고,금색의 동물형상은 약속되어진 질서를 상
징한다.
나는 정적이고,때론 우울한 시선으로 기억을 바라본다.이런 나의 바라봄은

요란하지도 자극적이지도 않은 그리고 모든 색채를 포용할 수 있는 검정색과
도 맞닿아 있다.

222)))장장장식식식성성성이이이 강강강조조조된된된 선선선

나의 그림에서 보여 지는 선의 조형적 특징인 ‘장식성’은 표현력을 확장하
는 방법으로 도입되었으며,장식성을 더해주는 ‘평면성’은 원근법에 의한 사실
적 일루젼을 배제하여 형태와 색채의 표현력에 주목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그린버그(ClementGreenberg)는 평면성이 표면의 패턴이라든지 장식성과

추상성 그리고 화면 그 자체에 주목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장식성은 원시동굴벽화에서 최근 미술사조에 이르기까지 회화의 본

5)칸딘스키,「예술에 있어서 정신적인 것에 대하여」,권영필,열화당,1979



-8-

질적인 요소로 이어져 왔으며 새로운 미술을 시도하는 유용한 자료로서 사용
되어 왔다.
특히 장식과 회화와의 결합을 적극적으로 시도한 마티스(HenriMatisse;
1869~1954)는 완벽하게 장식적인 그림이야말로 완벽하게 표현된 것이라고 하
면서,모든 명망 높은 미술이 종교적 이라고 주장되었던 것과 마찬가지로,모
든 미술은 장식적이라고 하였다6).나의 그림에서 나타나는 장식적인 선은 어
릴 적부터 선을 이용해 꾸미고 이미지를 만들고자 했던 유희적 놀이에서부터
시작되어 지금의 창작 활동에까지 그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림에서 인물이나 동물이 착용한 의상의 표현은 중세 바로크 시대의 화려

하고,우아함이 묻어나는 의상의 패턴들을 도입한 것이다.[작품3],[작품5],[작
품6]에서 의상의 장식적인 패턴이 그러한 것인데 규칙적이고,질서적인 패턴을
그대로 차용한 것이 아니라,판을 조각하는 과정에서 니들이나,핸드 드릴을
이용해서 조금씩 패턴의 규칙을 깨뜨리는 방법을 사용하여 좀 더 유현하게 해
석 하고자 했다.
[작품4]]의 경우 기억을 보관하는 나무의 형상은 다양한 기억들의 모습과 성

격들을 선을 이용해서 표현한 것 이다.선들의 생김새는 기억의 모습들이 그
러하듯 복잡하고,하나하나 다른 모습으로 기억을 상징화 하였다.드로잉에서
의 선들의 느낌을 판을 조각하는 과정에서는 좀 더 극적이고 힘 있게 표현 하
였다.볼록 판법을 다루는 가장 큰 매력 중 한 가지는 판을 조각할 때 다양한
모양과 크기의 조각도를 사용하는데 힘의 작용과 스피드에 의해서 판의 높낮
이가 달라진다.이때 생기는 미묘한 선의 다양한 느낌들은 다른 판법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장점이라고 본다.
이런 점들을 이용하여 곡선과 직선의 선을 표현함에 있어 다양하고 지루하

지 않은 선들로 이루어진 형태를 만들어 냈다.
판을 조각할 때 조각도 이외의 니들,핸드드릴 등을 사용하여 판을 스크래

6) Amy Goidin "Matisse and Decoration; The late cut-outs", Art in
America/July/August,1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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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구멍 내는 방식으로 드로잉에서 보여 지는 자연스러운 선을 만들고자 했
다.이러한 방법은 [작품6]에서 남자가 착용한 옷의 표현에서 볼 수 있다.
나는 여러 방향으로 선을 그어서 느낄 수 있는 운동감 있는 형태의 표현으
로,속도나 움직임이 있는 윤곽선,장식적인 선으로 형태를 표현하고자 하였으
며,그런 선들을 이용해서 의도적으로 이미지들의 형태를 왜곡하였다.이미지
들은 복잡한 선들로 형태를 갖추거나 일러스트에서 볼 법한 복합적 성격을 지
닌 동물의 형상들을 부드러운 곡선을 이용하여 형태적인 느낌이 잘 나타나도
록 하였다.
이렇게 왜곡되고 다소 단순 하거나 복잡한 선으로 표현된 이미지들의 정감
(情感)은 기괴하고,이중적인 성격을 지닌 퀴어(queer)의 느낌으로 일러스트
나 신화에서 볼 수 있는 과장된 표현에 근거하여 표현된 것이다.
프랑스의 미학자 프랑카스텔(PierreFrancaset)은 <상형적인 리얼리티>에서
“미술작품은 감각.실재.가상분야의 요소들이 서로 교합하는 장소”라고 말하
고 미술이 갖는 리얼리티를 사회적 현실의 리얼리티가 아닌 창조의 세계라고
보았다7).표현의 세계에서 너무 현실적인 것은 나의 마음을 끌어당기지 못한
다.나는 동화적 상상력을 느끼게 하는 고대 미술이나 일러스트에서 보여 지
는 다소 과장된 이미지들의 표현이 지루한 현실성을 느끼게 하는 사실주의 회
화 보다 앞서는 표현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나는 단순한 선으로 형태의 정확
함보다는,상상으로 시작하는 이미지들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333)))그그그림림림자자자로로로 표표표현현현된된된 면면면

나의 그림에서 나타나는 뚜렷한 조형상의 특징 중 하나는 그림자를 이용한
설치판화 라는 것이다.
종이에 찍힌 이미지들을 오려내어 다시 조합하고 설치를 하는 과정을 거치

게 되는데 이런 발상은 어린 시절 즐겨했던 종이인형 놀이에서 착안된 것이

7)Mikeldufvenne저,「예술의 세 얼굴」,임영방 역,(서울;중앙신서,1979,p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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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종이인형을 만들고 그 인형을 벽에 세워놓고 놀았던 것처럼,나는 그림을
오려내고 주어진 실내의 공간에 벽면과 천장을 이용하여 설치를 한다.
벽은 커다란 놀이 공간으로 이미지들의 공간을 형성해 나간다.이 과정에서
그림은 벽과의 거리를 두어 설치를 하게 되는데 계획된 벽과 그림의 간격과
빛의 방향으로 인해 다양한 그림자가 형성 된다.여기서 그림자는 검은색의
면으로 그 성격을 갖게 된다.
그림자는 빛이 투과하지 못하는 물체의 뒤편에 생기는 어두운 부분을 의미

한다.좀 더 정확하게 정의 하자면 인간에게 있어 그림자는 인간이 인식할 수
있는 파장을 지닌 가시광선이 투과하지 못하는 물체의 뒤편에 생기는 어둠이
다.
빛이 존재하는 한 그림자는 항상 물체의 주변을 따라 다닌다.그래서인지

그림자는 거울과 더불어 실제의 반영 이라는 은유로 자주 사용되곤 한다.빛
과 그림자에 대한 분석적인 지식이 부족했던 비문명인들은 자신의 그림자를
자신의 자아의 일부 또는 영혼 이라고 생각했다.8)이렇듯 그림자란 존재는 실
재와 떨어질 수 없는 어떤 실체로서 오래전부터 인류의 무의식 속에 자리 잡
아 왔다.
나의 그림의 설치로 인해 등장하는 그림자는 실재와 떨어질 수 없는 존재로

서 실재가 지금 여기 존재함을 드러내지만,동시에 그림자 어디에도 실제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림자는 실재의 없음을 의미 한다.실재로부터 떨어져 나
왔으나 실제를 상기시킬 뿐인 그림자의 이런 존재의 이중성은 단지 존재하지
않으나 현실에서 실제를 상기시킬 뿐인 기억의 모습과도 닮았기에 기억을 표
현 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다.어릴 적 다락방 어둠 속에서 조금 세어
나오는 빛으로 만들어보곤 했던 손가락 또는 종이인형으로 그림자놀이가 성인
이 된 지금 무의식적으로 기억을 나타내는 방법으로 사용되어져 창작물의 결

8)J.G.Frezar,장병길 역 「황금가지1」(서울;삼성출판사,1992,p259~264)
예를들자면,중국에서는 그림자가 관 속에 들어가면 위험하다고 여겨서 장례 때 관
의 뚜껑을 덮을 때 사람들이 뒤로 물러섰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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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 자연스럽게 나타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림에서 이야기하는 기억의 모습들이 각각 다르듯이 그림자의 의미도 각기
다른 성격을 띠고 있다.
[작품2]에서 보여 지는 그림자는 거기밖에(outthere)라는 의미로 기억 밖을
나타내고,[작품5]의 그림자는 닮음(literalness)의 의미로 실제와 가상이 모습
의 비슷함을 나타낸다.
나의 그림에서는 그림자와 닮았지만 실재의 모습이 있는 또 다른 그림자가
보여 지는데 그 모습은 바로 실루엣 이다.사물의 윤곽만으로 사물의 전체모
습을 암시적으로 표현하는 그림자가 지닌 특성을 이용한 것인데 나의 그림에
서 신비스럽고 그 정체가 불투명한 존재들을 표현 하는데 사용하였다.[작품2]
는 실루엣으로 추상적인 형태를 표현한 것이다.실루엣은 그림자의 형태를 추
상화시킨 것으로서,실체가 사라지면 함께 사라지고 마는 그림자와는 다르게
독자적 모습으로 그림자와 그 성격을 달리 한다.
나의 그림과 그림자는 기억과 기억의 잔상의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다.
나는 ‘그림자 기억이 되어 날아간 기억 그림자’라고 나의 그림자에게 이름을
붙여준다.

333...재재재료료료와와와 판판판법법법

유년기에 접하였던 여러 가지의 놀이 체험들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성
인이 된 후 창작의 결과물에 자연스럽게 나타난다.인간은 생활을 하는 가운
데 자신이 속하는 세계와의 만남을 통하여 무언가를 빚어내는 것이다.
조각된 판을 자르고,종이에 찍은 후,다시 이미지를 오려서 조합하는 판법

의 발상은 어린 시절 즐겨 했던 종이인형 놀이에서 착안된 것이다.그리고 그
림의 설치로 인해 생겨나는 그림자 또한 어린 시절의 놀이 체험에서 나온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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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 인형을 만들고 그 인형에게 옷을 입혀 벽에 비치는 인형의 그림자도
같이 놀았던 것처럼,나는 조각된 판을 자르고 찍어서 인형에게 옷을 입히듯
찍힌 이미지들을 조합한다.그리고 완성된 이미지들의 조합은 설치를 통해 하
나의 이야기로 펼쳐진다.
이때,나타나는 그림자는 종이인형을 따라 다니던 그 때의 그림자와 닮은

모습으로 보여 진다.나는 이런 작업을 통해서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고,오래
내어 다시 재구성 하였다.이 과정에서 나는 유희적 순수성을 마음껏 즐길 수
있었다.

111)))판판판을을을 오오오려려려내내내다다다...

나는 볼록 판법이 가진 판법의 장점 중에 단순함과 직접성이 나의 드로잉과
나의 성정에 잘 맞는다고 생각되어 리놀륨 판법을 선택하였다.
나는 판을 제작함에 있어 다양한 크기와 모양의 조각도와 니들,핸드 드릴
등을 이용하여 판을 조각한다.여기서 조각도의 성질에 따라 조각된 깊이와
넓이가 달라짐을 볼 수 있다.이런 점은 나의 그림에서 보여 지는 장식적인
느낌의 선들을 표현함에 있어 다른 동판이나 석판 보다는 적절하다고 본다.
회전 하건,뻗어 있건,혹은 부드럽거나 거칠건 간에 리놀륨을 이용한 볼록 판
법은 항상 생기를 주고,흥미롭다.
하나의 이미지는 둘,또는 세 개의 판으로 분리되어 조각하게 된다.그리고

종이에 찍힌 이미지들은 조각된 판을 분리 하듯이 가위로 이미지들을 오려내
어 재조합한다.
이러한 과정들은 설치와도 연관이 있다.나는 규격화된 판화지 또는 네모난
종이에 작품을 찍은 후 액자를 하여 벽에 설치하는 일반적인 판화작품 설치
방법에서 벗어나고자 한다.그것은 나의 그림에서 보여 지는 자유로운 형태의
드로잉 이미지들이 일정한 틀을 벗어나 보다 적극적인 모습으로 보여 지길 바
라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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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설설설치치치하하하다다다...

나는 판화 작품이 전시장에 전시될 때 고정되어진 틀에서 절대적 가치를 구
축하는 명원에 점점 무료함을 느끼게 되었다.판화의 고정화된 인식으로 인해
판화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빛을 보지 못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나
는 판화의 고정화된 이미지를 버리고자 설치판화라는 조금 다른 형식으로 판
화작업을 하게 되었다.그리고 크기면 에서도 다른 영역의 작품의 크기에 밀
리지 않는 작업도 선보임으로서 판화작품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을 바꾸고 싶
다는 개인적인 바람이 이런 작업을 하게 된 밑바탕이 되었다.

종이에 찍힌 이미지들은 어느 정도 종이의 여유분을 남겨두고 가위로 오려
지게 된다.그리고 종이의 가장자리는 날카로운 니들의 끝 부분을 이용해서
자연스럽게 뜯어내는데,이는 인위적으로 오려진 부분을 좀더,자연스럽고,유
연하게 만들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하게 되었다.그림의 크기가 작은 경우 위
와 같은 방법으로 마무리 작업을 했지만,이미지의 크기가 가로,세로 1m이상
인 큰 그림의 경우 설치를 하는데 있어 얇은 종이 하나 만으로 균형을 유지하
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림의 뒷면에 한지를 이
용하여 배접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이때 그림의 크기에 따라서 3장에서 6장 정도의 한지를 배접하는데,배접한

종이의 가장자리 또한 자연스럽게 처리하고자 배접할 때 한지의 크기를 조금
씩 달리하여 종이의 층을 주었다.이러한 마무리 과정이 끝나고 나면 일정한
틀을 갖지 않고 현실의 특수한 상황 즉 전시장의 공간에 맞추어 설치를 하게
되는데,이때 이러한 공간적 활용은 나에게 새로운 조형적 공간을 제시한다.

전시장의 벽면은 커다란 하나의 종이로 인식 되어 그림들을 설치를 준비한
다.하나하나 나누어진 그림의 이미지를 한데 모아서 재구성 한 다음 그림 뒷
면에 낚시줄을 붙인 후 천장으로부터 늘어뜨린다.이미지들은 사전에 계획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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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진 일정한 간격으로 벽면과 거리를 두어 설치되어진다.설치된 그림들은 조
명의 각도와 밝기에 따라서 다양한 명암과 다양한 크기의 그림자가 형성이 된
다.그림자는 의미적으로 나의 기억의 잔상을 나타내는 방법의 하나이며,실재
의 재현이라는 방법적인 면으로도 사용하였다.
이러한 설치는 유년시절의 유희적 놀이에서 착안된 하나의 놀이 개념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결국 이런 방식의 설치를 함으로서 나는 내 그림의
자율성을 작업의 최종 결과로 얻고자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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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작작작품품품 설설설명명명

【작품 1】기억의 추모,70x30cm,Linocut,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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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작작품품품 111】】】 기기기억억억의의의 수수수호호호자자자 기기기억억억을을을 추추추모모모하하하다다다...

기억 이라함은 망각이 있어 오랫동안 같이 있을 수 없지만 만일 잊혀 질려는
좋은 기억들을 지켜줄 수 있는 수호천사가 있다면......................................
(작업노트 중에서)

나는 놓치고 싶지 않은 기억들을 지켜주는 수호자가 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작품을 구상 하게 되었다.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잊혀지기 쉬운 기억들은
충격적이거나,불행한 기억이 아니라 오히려 행복하고 즐거웠던 기억들이 더
많은 것 같다.하지만,나는 기억을 되새겨 하나하나 간직 하려 한다.
오랜 연애 끝에 결혼하여 사랑스런 딸아이를 낳고,그 아이가 내게 준 무엇으
로도 표현할 수 없는 행복감은 두고두고 간직해야 할 내 기억의 일부로 자리
매김 한다.일상에서 느끼게 되는 아주 사소한 기쁨 하나하나를 나의 주관적
인 이미지로 형태화 하여 그림으로 표현 했다.
드로잉을 하는 과정에서 가장 초점을 둔 것은 신비하면서도 동화적,신화적
상상력이 묻어나는 캐릭터를 만드는 것이었다.그래서 여러 가지의 동물의 형
상을 조합하고 어느 한 부분을 과장하고,삭제하는 방법으로 작업을 했다.

이 작품을 보면 머리에는 남성,권력,힘 을 상징하는 뿔을 그림으로써 기억
을 수호한다는 굳은 의지와 힘을 표현했다.몸은 비늘로 덮인 물고기의 형상
으로 표현 했다.이것은 기억의 수호자가 기억을 담는 과정에서 망각이라는
큰 힘을 누르기 위해서 망각의 강을 건너게 되는데,그때 비늘은 망각의 강을
잘 헤엄쳐갈 수 있는 역할과 기억이 망각의 물에 젖지 않게 지켜준다는 의미
를 담고 있다.드로잉에서 보여 지는 단순함과 선적인 강한 느낌을 보여주기
위해서 리놀판을 이용한 볼록판 법을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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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2】항해,130x110cm,Linocut,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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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작작품품품 222】】】 항항항해해해

우리의 삶은 어느 유행가 가사처럼 미완성 일수도 ,나그네길이 될 수 도
있는 여전히 궁금하고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미지의 세계가 아닐까 라는 생각
이 든다.무엇이 현실적이고 무엇이 가상일까?사물의 본질은 사물 안에 폐쇄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가상도 가지고 있다.본질과 가상은 한 몸으로 구성
되어 있어 어느 하나를 불리해서 볼 수 없다.만일 현실과 가상이 서로 분리
되어 가상이 실제의 우리 일상에 존재 한다면 같은 공간에서 다른 모습으로
공존한다면 과연 어느 쪽에서 보다 나은 삶을 보장받을 수 있을까?

나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또 하나의 공간에는 이런 문구가 존재한다.“현실
의 기억이 당신을 공격할 때,가상의 기억은 당신을 지켜줍니다.지난 기억들
이 문득 문득 지나가면서 조금씩 괴로울 때 그래서 가끔은 위로 받을 만한 가
상의 기억을 찾고 싶을 때,이런 마음을 알아주는 이와 같이 좋은 기억을 공
유하고 싶을 때,그 때는 기억의 항해사를 간절한 마음으로 불러 보세요.그럼
그는 커다란 날개로 온몸을 포근히 감싸 안아 등에 살포시 태운 뒤 힘찬 날개
짓을 하며 가상의 기억을 찾아 항해를 시작 할 것입니다.”
(작업노트 중에서)

내가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래서 기억조차도 없는 것을 욕심낼 때가 있다.
특히 결혼식장에서 아빠의 손을 잡고 걸어 들어오는 신부를 볼 때면 그런 마
음이 더 생기곤 한다.나에게는 꿈같은 일을 다른 많은 사람들에겐 지극히 평
범한 일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마음속이 울렁거리고,낮은 한 숨만 나온다.
하지만,우울한 생각은 하지 않는다.왜냐면,다른 많은 사랑을 받고 또 주기
때문에 별로 개의치 않으려 한다.하지만,가끔 내가 만들어 놓은 가상으로 여
행을 한다.그리고 즐거운 위로를 받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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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3】두 마음의 주인,175x155cm,Linocut,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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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작작품품품 333】】】 두두두 마마마음음음의의의 주주주인인인

사랑 안에는 어떤 고유한 것이 일어난다.사랑에 빠진 자는 그 자신으로부
터 나와서 자신을 몽땅 내어 바치는 그런 어리석은 행위를 한다.이러한 행위
는 분명한 자기 부정이며 그 자신의 고유한 자아에 대한 부인이기도 하다.자
아가 이런 부정에만 계속 머물러 있고,결국 자신의 마음마저 잃어버린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될까?비극적 종말이 오던지 아님 어느 곳에서도 듣지
도 보지도 못한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가 될 것이다.사랑이라는 환상에 사
로 잡혔더라도 내 마음과 상대방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하면 결국엔 예속과 비
극적 종말만이 초래될 것이다.두 가지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자신과 사랑하
는 사람을 지켜주고 오랜 시간동안 관계를 유지 시켜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작품은 주인공 남자가 두 마음의 주인이 되어 사랑하는 이에게 영원한

사랑의 약속을 하러 가는 모습을 그린 것 이다.남자의 의상은 중세시대 의상
을 착용 했는데 이는 중세시대의 의상에서 느껴지는 약간의 환상적이고,우아
한 분위기를 끌어내고자 차용했다.
인물의 오른쪽에 보이는 두 그루의 나무는 길을 떠나는 남자와 그가 사랑하

는 여자의 마음과 기억들을 보관해둔 나무고 그 위를 날고 있는 새는 기억의
전령사로 나무를 보호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표현 방법에 있어서는 의상 같은 경우 리놀판을 날카로운 니들로 스크래치

하거나 둥근칼로 시원하게 떠내어 단조로움을 피했으며,말이 걸치고 있는 천
같은 경우는 중세시대의 화려한 의상의 표현 하고자 장식적인 문양을 넣고,
조각도와 니들,드릴을 이용해 좀 더 다양하고 정교한 느낌이 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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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4】기억의 노예,110x30cm,Linocut,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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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작작품품품 444】】】기기기억억억의의의 노노노예예예

“망각 하지 않은 자 기억의 노예가 되어 끝없는 나무의 뿌리로 만든 작은
새장에 갇혀 생을 마감하게 되리라... 또한 너희들의 가장 행복했던 순간의
빛나는 기억들은 가장 추악한 기억으로 재생되고 또,재생되어 망각의 자유를
달라 울부짖을 것이다.”
(작업노트 중에서)
나쁜 기억일수록 오랜 시간 동안 잊혀지지 않는 것은 그 기억의 노예가 되

어 기억을 재생하고 반복하여 망각의 힘을 잃어 가는 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
을 해본다.
망각의 힘이 줄어들수록 더 괴로운 상황에 처해져 결국엔 마음 속 깊이 자리
매김 했던 순수하고 깨끗한 영혼마저 추악한 모습으로 물들어 버리게 되는 것
이다.인간의 기억은 경험에 의하여 얻는 내용들을 저장,보존하는 현상을 말
한다.
기억의 과정에는 사물의 인상을 마음속에 간직하는 기형,그 인상이 보존

되는 파지,그 것이 다시 의식으로 떠오르는 재생,그리고 현재 경험하고 있는
장면이나 사물이 과거의 경험한 것과 같은 것을 알아내는 재연 등이 있다.그
러나 기억하고 있는 것이 전부 재생되지는 않는다.하지만 작품 속에서 이야
기되는 세상은 다른 모습으로 기억을 다루고 있다.기억이 전부 재생되는 이
가 존재 하는가 하면,반대로 망각만 반복하는 이도 있고 그 모든 것을 관장
하고 지휘하는 절대 권력자도 존재한다.때론,기억하고 싶지 않은 기억에 사
로잡혀 가끔씩 괴롭거나 우울할 때 꿈꾸게 되는 곳이 바로 이런 곳 이 아닐까
싶다.
자신의 의지마저 나약해져 마음을 추스르지 못할 때 한번쯤은 다른 누군가

에 의해서 제약을 받고 조종 받는 입장이 되고 싶을 때 이 작품에서 등장 하
는 “신성한 머리”(새장을 운반하는)에게 새장에 넣어 달라고 부탁해 보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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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기억의 끝이 있어 어느 정도 범위가 되면,더 이상 기억할 수 없었으면
하는 생각에 이 작품의 이야기를 구상하게 되었다.너무 오래전의 무거운 기
억들은 지워져야 하는데 나 스스로 제어 하는 건지 좀처럼 지워지지 않는 기
억이 있다.그 기억은 무겁고 이상한 느낌의 돌로 아직 까지도 꿈 속 에 나타
나기도 한다.정확히 어떤 기억인지는 모르겠지만,어두운 방안에 혼자 남겨져
있는 듯 한 기분이 드는 그런 느낌의 기억이다.그림에 등장하는 신성한 머리
는 이런 나의 심리 상태를 표현한 것이다.
이 그림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퀴어(queer)의 이상하고,괴상하고,기묘한 느

낌이 나도록 만들었다.인간의 형상과 동물의 형상이 서로 조합되고 성의 구
분이 눈에 들어나지 않아 그로테스크 하고 왜곡된 이미지로 비정상적인 느낌
은 비정상적인 이야기의 구성에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만들었다.신화나 동
화에서 볼 수 있는 인물들의 과장되고 왜곡된 표현 방식을 차용해서 좀 더 신
비하고 기묘한 느낌이 들도록 했다.새장을 운반하는 “신성한 머리”는 단순한
형태의 실루엣으로 표현하여 비밀스럽고,접근이 어려운 성격으로 나타내고자
했다.
색의 선택에 있어서도 검은색을 사용함으로서 그림자의 느낌과 형태의 순수

한 느낌을 부각시키려고 했다.새장에 갇힌 인물들은 나약한 모습으로 인해
존재감이 불투명해진 상태를 블루와 블랙,골드와 블랙을 혼합하여 색 자체의
성질이 드러나지 않도록 표현 했다.
판 제작과정을 살펴보면 드로잉을 리놀륨판에 옮기는 과정을 거친 후 조각

도나 니들 그 밖의 도구들을 이용 판 작업을 한 후 이미지를 오래낸 다음 잉
킹과 프레스기를 이용 종이에 찍어냈다. 이 때 종이에 찍힌 이미지들은 다시
한번 바깥 라인을 따라 가위로 오려지게 된다.
작품의 설치는 이미지가 따로 따로 오려진 상태에서 하게 된다.설치 과정

은 작품을 설치할 벽이 커다란 종이가 되어 이미지들이 놓여지게 된다.이때
벽에 직접적으로 붙이는 방법이 아닌 설치할 공간의 천정을 이용 벽에서 약간
씩 거리를 두어 그림자가 생기도록 설치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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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형적인 측면에서 보다 효과적인 화면의 조합을 위해 그림자를 이용하였
다.그림자를 이용하여 오려낸 이미지들이 또 다른 하나의 이미지로 나타나
자칫 밋밋해 보일 수 있는 전체적인 느낌을 보완해 주는 역할을 한다.그러나
그림자의 역할이 단지 효과적인 설치의 수단으로만 이용 된 것은 아니다.작
품에서의 개별적인 이미지가 실재적인,실물 이라면 그림자는 실물과 같음 혹
은 닮음,그대로인 등의 의미를 담고 있다.
이 작품에서 보여 지는 그림자는 “거기밖에(outthere)"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현실과 동떨어진,비관계적인 멀게 느껴지지만 결국엔 아주 가까운 곳에
존재하는 가상을 그림자를 통해 나타내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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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5】기억을 추모하는 나무,210x165cm,Linocut,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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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작작품품품 555】】】 기기기억억억을을을 추추추모모모하하하는는는 나나나무무무

나의 기억은 여러 가지의 모습과 성격을 갖고 있다.기쁜 기억,더러운 기억,
고집스러운 기억,너그러운 기억,둔한 기억,예쁘고 고은 기억,무거운 기억,
얄팍한 기억,보드라운 기억 ,주름진 기억,동그란 기억,길쭉한 기억 등 나열
할 수 없을 만큼 다양한 기억들이 있다.이런 기억들을 무게를 달아 분리 하
고,성격과 취향에 따라 묶어서 짝을 맺어주고 난 뒤 기억의 나무에 넣어둔다.
때때로 도망치려는 기억들은 구석지고 어두운 곳에 넣어 두기도 하면서 나무
는 모든 기억들을 감싸주고 보살펴 준다.
나는 그런 나무에게 기억의 지킴이 라는 무거운 짐을 짊어지게 하고 먼 곳

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보살피지 못하고 가금 찾아가 위로를 받곤 한다.내가
요구하지 않아도 나무는 내 마음을 읽는 건지 먼저 다가와 나에게 필요한 기
억을 보여주고 위로해 준다.
이 작품은 시간이 지켜주지 못하는 나의 소중한 기억들을 보관하는 곳이 있

으면 하는 상상에 그린 것이다.누구에게나 잊고 사는 기억들이 많다.그것이
좋건 나쁘건 간에.... 하지만,가장 잊혀 지기 쉬운 기억들은 좋고,나쁘고 가
아닌,어떡해보면 보잘 것 없고 마음속에 크게 자리 잡고 있진 않지만,순간순
간 단 몇 초 동안의 행복했던 기억들이 아닐까 싶다.
예를 들자면,어느 추운 겨울 밤 미치도록 우울한 날,낯선 학교의 교정을 걷
고 있는데 갑자기 하얀 함박눈이 내려와 순간 미소 짓게 한 기억 등 아주 잠
깐의 행복을 느끼게 한 기억 이지만 그냥 스쳐지나가게 놔두는 것이 너무 아
깝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아주 사소한 기억 일지라도 힘든 상황에 처해져
내 자신의 모습마저 지워지려 할 때 일상의 건조함을 치유 받고 싶을 때 그런
기억들이 있어 마음을 가다듬을 수 있다.
기억의 나무는 기억을 보관 해주는 역할을 충실히 해주는 고마운 존재다.

그리고 지워져야 할 기억들은 완전히 삭제하고 그 기억들의 영혼을 달래주는
일도 하고 있다.나에게 있어 나무는 내 자신을 기억해주는 일기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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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작품은 3개의 판으로 작업을 했다.가장 위에 자리 잡고 있는 형태는 나
무로 들어가는 출입구와 기억을 지켜주는 수호신들이 군데군데 자리 잡고 있
다.동굴모양을 한 맨 위쪽은 삼각 조각도를 사용하여 가늘고 섬세하게 포현
하고자 했다.그 아래쪽을 보면 여러 가지 조각도와 니들을 사용,장식적인 패
턴을 보다 다채롭게 다루고자 했다.가운데 있는 두 번째 판은 나무의 잎을
표현 한 것이다.연잎 모양을 한 잎은 기억의 나무 받침대 역할을 하고 있으
며 잎에 앉아있는 두 개의 실루엣은 나무속의 수호신을 보호하는 정령으로 그
모습을 잘 드러내지 않는 신비스러운 존재로 등장한다.정령의 이러한 특성을
표현 하고자 색을 입히지 않고 엠보로 찍어 단순화 시켰다.나무의 든든한 다
리 역할을 하는 세 번째 판은 보이는 그대로 나무의 다리를 나타낸 것이다.
나무 주변을 날고 있는 기억의 새들은 기억의 나무에게 기억을 배달하는 일을
한다.이때 나무는 새들의 이동경로를 파악하고 단 시간에 도착할 수 있도록
움직인다.나무의 빠른 다리는 이런 이유에서 생겨나게 된 것이다.
이 작품 역시 그림자가 생기는데 그림자는 닮음(literalness)의 의미를 갖고

있다.어느 것이든 100% 똑같은 모양과 성질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다.하지
만,비슷한 정도의 닮음은 흔히 볼 수 있다.나 또한 지난 모습의 내가 지금의
나와 똑같다고 볼 수 없다.단지 예전과 닮은 모습만이 보일뿐 이다.기억 또
한 매번 같은 모습과 느낌이 아닐 것 이다.그저 닮은 기억의 잔상만이 보일
뿐 이라고 생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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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6】망각의 강,130x95cm,Linocut,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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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작작품품품 666】】】 망망망각각각의의의 강강강

아침부터 엄마는 나에게 전화를 걸어 이런 저런 얘기를 한다.
주변 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사건이나 어제 저녁 9시뉴스에서 들었던 세상 돌
아가는 얘기 등 다양한 소식들을 나에게 들려준다.이야기가 끝날 쯤엔 그런
이야기들은 어느새 엄마 자신의 이야기로 스며들어 고단 했던 옛 시절의 회상
으로 이야기의 끝을 맺는다.
엄마의 기억 속엔 잊혀져야 할 기억들을 묶어 놓는 특수한 무언가가 존재 하
는 듯하다.달리 생각해보면 엄마의 그런 기억들의 묶음이 있었기에 더욱더
강하고 활기차게 고된 일 들을 헤쳐 나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본다.
그래도 난 엄마의 슬프고 힘든 기억들이 모두 남김없이 사라졌으면 한다.
나의 능력으론 어림도 없으니 그럼 누군가에게 부탁을 해 봐야겠다.아주 막
연하게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눈을 감고 손을 모아 간절히 기도한
다.
그림 속의 여자는 엄마의 모습을 그린 것이다.검은색 얼굴은 과거에 있었던
고단한 기억을 상징화한 것이다.검은색 화려한 무늬가 그려진 망토는 과거의
기억들로 인해 어두워진 얼굴을 가리는 수단이며,다른 이들의 눈에는 화려한
겉모습만 볼 수 있도록 위장한 위장술을 상징한다.
단테의 신곡중에 망각의 강인 스틱스 강이 나오는데,그 강을 건너게 되면
모든 기억들이 지워진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그림에서 보여 지는 강은 다소
과장된 물결을 표현함으로서 망각의 강의 험난한 상황을 연출 하고자 했으며
거센 강물 사이에 떠있는 기억의 수호자는 망각의 강을 건너게 되면 잊혀질
모든 기억들 중에서 꼭 필요한 기억들을 망각의 힘에 밀려 지워지지 않도록
지켜주는 역할을 맡고 있다.
망각의 강을 건너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망각의 배 의 이미
지는 동물의 형상과 배의 모습을 섞어놓은 형태를 갖추고 있다.불새 머리에
달린 긴 뿔은 불멸과 근엄함 책임감을 상징하고,꼬리는 우산의 모습으로 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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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를 보호 한다는 의미로 그린 것이다.
금색으로 처리된 망각의 배와 기억의 수호신은 금 이라는 귀함과 변치 않음
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 했다.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인물과 배경들은 모두 세 개의 조각된 판으로 이루어
진 것이다.파도의 경우 한 개의 판으로 색감의 차이를 주어 세 번 찍어낸 것
이며,파도의 생동감을 나타내고자 삼각 조각도를 사용하여 빠르고 날카롭게
조각 하였다.
배를 우화적인 형태로 좀 더 재미있게 표현 하고자 줄무늬를 넣었고,줄무늬
의 단조로움을 피하고자 털 느낌이 나는 선을 가늘게 조각 하여 꾸며 보았다.
설치하는 과정은 다른 작품들과 동일한 방법을 사용하지만 이 작품의 경우 그
림자의 효과를 더 살리기 위해 이미지와 이미지 사이의 간격을 많이 주어 그
림자가 서로 겹치지 않고 ,각자의 형태가 따로 분리되게끔 설치를 하였다.
이렇게 설치함으로서 공간의 여유가 생겨 이미지들을 좌,우 로 움직여보는
등 많은 효과를 얻어낼 수 있었다.이런 자유로운 설치 방식은 하나의 놀이
개념으로도 해석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그림 속 이야기처럼 엄마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힘들고,괴로운 기억들이
망각의 강을 통해서 지워졌으면 한다.기억 한다는 것이 때론 무서운 형벌과
도 같은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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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7】기억의 거래,145x110cm,Linocut,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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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작작품품품 777】】】 기기기억억억의의의 거거거래래래

만약에...나에게 존재 하지도 않는 기억들이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져 내
머리 속에 저장 된다면....난 어떤 기억이길 바랄까?아마도 자신을 속여가면
서 절대 부정하고 인정하지 않았던 그에 관한 긍정적인 가상의 기억,나의 존
재로 인해 기쁨과 행복을 느꼈을 그의 옛 기억들 일 것이다.
(작업 노트 중에서)
어디에도 없는 이상의 무엇을 기대할 때가 종종 있다.많은 이들에겐 지극

히 평범한 일상 속의 일들이 나에겐 일상이 아닌 상상 속 에서만 일어날 수
있다.어릴 적엔 그리움과 서운함이라는 감정만이 있었고,지금은 아쉬움과 기
대만이 자리 잡고 있다.같이 했던 시간들이 많이 없었기에 아쉽고,나에 대한
기억들을 간직하고 있으리라는 믿음에 기대를 걸어 본다.
나를 끝임 없이 기억해 주길 바라는 아버지에게,함께 하지 못한 시간 속의
내 모습들을 모두 기억할 수 있게 만들고 싶다는 생각에 이 그림을 구상 하게
되었다.나의 모습이 직접적으로 그려지지는 않았지만,그림 속의 여자는 그림
에서 보여 지는 장면은 서로의 기억을 교환하는 거래를 하고 있는 모습이다.
인물의 양쪽에 커튼을 연상 시키는 형상은 기억의 거래가 허용된 장소를 표현
한 것이다.양 옆에 같은 모습을 하고 마주 보고 있는 새 두 마리는 이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지켜보고 감시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새의 부리와 날개 그
리고 물고기의 꼬리를 가진 복합적 이미지로 표현하여,동화책 속에서나 나올
법한 상상의 동물을 표현한 것 이다.거래를 하러온 두 사람과 두 마리의 말
은 중세시대의 의복을 착용하여 그 시대의 화려하고,신비스러운 느낌을 주고
자 했다.
말의 크기가 인물의 크기보다 작게 표현한 것과 인물의 얼굴을 크게 그린 것
은 희화적 표현을 위한 것이다. ‘웃고 있어도 눈물이 난다’는 어느 노랫말처
럼 나의 그림들도 눈물을 감추기 위해 재미있는 척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포
장을 한건 아닌지 생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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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8】기억의 대립,130x160cm,Linocut,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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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작작품품품 888】】】 기기기억억억의의의 대대대립립립

“너와 내가 같이 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함께 공유한 기억들이 서
로 인정하지 않고 대립하기 때문이지.너의 의식이 자신으로부터 벗어나서 나
의 의식과 하나가 되지 않는 이상 우리의 관계는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다.”
(작업 노트 중에서)
기억은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점점 희미해진다.그리고 기억의 모습이 변형
되면서 자신도 모르게 만들어 놓은 자기만의 그릇에 기억을 담고 새로운 기억
을 재창조 한다.무의식적으로 지난 기억들에 대한 올바른 해석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오만함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이런 모습들은 타인과의 대립에서 자
주 보여 지기 마련이다.하지만,연인들에게 있어서는 기억의 오만함이 때론
사랑의 기술로 전환될 수 도 있다.
자신이 재창조한 기억이 스스로를 응원해주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대적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자신의 의식 속으로 스며들게 한다.거짓이라는 진실을
감추기 위해서 ......
이 그림은 남편과의 연애시절 사랑에 관한 기억의 대립을 다룬 것이다.
그림 오른쪽에 있는 이미지는 남자를 그린 것인데 머리의 모양을 구름의 이미
지로 표현하여 허풍스러운 남자들의 마음을 상징했고,큰 눈과 입은 거짓을
진실이라고 믿게끔 현혹 시키는 느끼한 눈빛과 화려한 언변술을 상징 하였고,
언제든지 자신의 입장이 난처해질 때,도망갈 수 있는 기동력을 꼬리로 상징
화 했다.
왼쪽은 여자다.미의 여신 비너스의 탄생이 조개에서 시작 되었듯이 그림 속
의 여자 역시 조개 속에서 시작된다.여기서 조개는 여자의 은신처며,유혹의
공간으로 해석된다.여자 주변을 지키고 있는 것은 믿음의 정령으로 둘 사이
의 믿음이 존재하고 있다는 암시를 해준다.
조개의 습성 중에 이물질이 안으로 들어오면 자신의 배설물로 이물질을 진주
라는 보석으로 만든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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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찬가지로 서로가 서로의 오만한 기억들까지도 인정한다면,각자 다른 형태
로 만들어 놓은 마음의 그릇이 조개 속 진주처럼 귀한 보석으로 재탄생 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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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9,10】기억의 에필로그,130x170cm,Linocut,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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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작작품품품 999,,,111000】】】 기기기억억억의의의 에에에필필필로로로그그그

내 주변에서 일어났던,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 나의 방심으로 인해 조금
씩 지워지고 있었다.잠깐 뒤돌아 봤을 때는 이미 시간은 지나가고 어느새 엄
마라는 다른 모습으로 서 있었다.나는 나의 엄마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으로 아이를 낳고,키우고 있다.아이의 성장과정을 보면서 나의 어린 시
절을 대입시켜 상상해보곤 한다.얼마나 다행인지 아이는 밝고,사랑스럽게 자
라고 있다.더불어 어린 나의모습도 같은 모습으로 자라고 있다.이런 식의 가
상은 가끔씩 지난 기억들을 망각시킨다.
기억이 나지 않을 만큼의 몇 세기를 살아 온 것도 아닌데 엄마의 타이틀을
오래 달고 산 것도 아닌데,마치 그 전의 기억들은 까마득하게 느껴지고,남의
삶을 구경한 사람처럼 내 지난 기억들이 때론 낯설게 느껴질 때가 있다.아마
도 지난 내 모습보다 지금의 모습을 좀 더 사랑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
각이 든다.아이의 존재는 내가 보상 받지 못한 무언가의 절실함을 잊게 해주
고,아빠의 사랑을 듬뿍 받는 아이의 모습에서 나의 어릴 적 모습을 대입 시
켜 설레어 보기도 한다.많이 늦긴 했지만........
이전의 기억들이 불행 했다고 생각해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단지 부족
했던 기억의 일부를 내 자신에게 채워주고 싶었다.거짓 인지는 몰라도 적어
도 나에게만은 진실로 기억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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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ⅢⅢ...결결결 론론론

나의 작업은 나의 어린 시절의 무의식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기억들과 성인
이 된 지금 나에게 중요시 되고 있는 일상의 기억을 하나씩 정리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시작 되었다.
나의 작업은 어떤 형이상학적인 가치나 관념의 형상화 보다 기억하는 과정

에서 느껴지는 가장 본능적인 자세로 기억의 모습을 기록하는 데서 시작한다.
나는 기억한다는 것과 망각 한다는 것이 시간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결국엔 자기 스스로가 결정짓는 것이라고 생각 한다.간직하고 싶은
기억은 무의식적으로 간직되어 재생이 가능하며,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재생
이 불가능 하다고 생각 한다.
나는 그림으로 이러한 기억들을 간직하고,때론 잊혀진 기억들을 추모하는

등 다양한 시각으로 기억을 바라보고,이를 형상화 하고자 했다.기억을 형상
화 하는데 있어,추상적인 형태보다는 동물과 인간의 복합적 성격을 지니거나,
식물의 과장되고 괴이한 모습으로 표현하였다.일종의 캐릭터를 만들어 내는
방법으로 형상화 하였다.이런 식 의 표현은 보여주기 위함이 강조된 부분이
기도 하다.
그것은 리놀륨을 이용한 볼록 판법으로 제작 되었으며,장식적인 선으로 판
을 조각하거나,단순한 실루엣으로 표현되어져 종이에 찍히게 되는데,이때 찍
힌 이미지는 다시 오려지는 과정을 거쳐서 천정과 벽면을 이용하여 설치를 하
였다.이때 생기는 그림자는 기억의 잔상으로 그림의 또 다른 그림이 된다.기
억의 모습이 시간에 혹은 마음 속 에서 잊혀지는 것과 같이 그림으로 표현되
는 기억색은 주로 검정색을 사용하여 그 성격을 같이 하고자 하였다.

나는 고대 예술에서 보여 지는 동물양식과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동
화책이나 일러스트의 표현방법에서 보여 지는 원시적이고,희화적인 방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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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을 만들었다.이는 어린 시절 기억의 출발점으로 시작된 다양한 기억의
이야기들을 풀어주는 가장 나다운 표현 방식이라고 생각된다.
나는 기억을 정리 하고 되짚어 보면서 나 자신의 모습을 다시 관찰하게 되

었고,지금 현재의 삶의 기억이 먼 훗날 후회스럽지 않은 기억으로 남겨지길
바란다.본 논문이 현재의 작업을 짚어본 것이라면 본 논문을 바탕으로 앞으
로의 작업을 더욱 발전시켜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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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ofmydrawingisthereproductionofmemory. Itriedtodraw
the memory of childhood and various forms to be memorized in
unconsciousness. Asforexpressionmethod,expressionismadewithwith
artofancienttimes,especiallyimagesofsyntheticanimaltobeseenin
Skitaianimalstyleandintotheform ofstorydrawingtobebasedonthe
drawingofexaggeratedandpictorialcharacterwhichcanbeseeninillust.
Inthisthesis,thisresearchertriestoexaminewhythereproductionof
memory was chosen as materialand through which course it was
expressedintotheform ofstorydrawing.
Icametohavemanydoubtsaboutthefactthatmemoryisforgottenby
theactionoftime. Kantsaidthattimedoesn'tliein outerworldbutit
liesinsubjectivefeeling. Thatis,memoryisregardedastheactionof
untimelyspirit.
Mymemoryisdistinguishedunconsciously,reproducedandforgotten.



Ikeepgoodmemory,sothatitmaybecarvedinmymindanditmaynot
beforgotten.Onthecontrary,Imakeeffortssothatbadmemorymaybe
forgotten.Imakethememorytofailtoexperience.
These memories become one story by being accumulated one by one
These stories become anothermy form orsurrounding form and are
expressedasdrawing.
As for the form of memory,I mixed the inside world of human
psychology and the animalouter form in expressing the symbolof
unconsciousnessthatfeelingisimportedwithanimalform. Theformsare
drawnwithdecorativelineandsurface,andthedarknessofshadow which
ismadeinthecourseofinstallingmeansanothermemory.
ThisthesisiswhatstudiedthecontentsthatItriedtoexpressinthe
courseofunfolding ofwork andthemanufacturecourseon theworks
manufacturedfrom 2003to2005.
Itrytopreparerealbaseforfuturecreationactivity,byexaminingwhat
aremeaningfultomeoutofvariousmemoriesandplasticresultandpoint
atissuesinexpressingthem asdraw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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